
음양론에 나타난 중국 고대의 사유 

 

중국 고대 사상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모든 존재를 서로 

짝을 이루는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낮과 밤, 하늘과 땅, 움직임과 정지, 

생성과 소멸처럼 세상의 모든 현상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점차 체계화되어 음양론(陰陽論)으로 

발전하였으며, 중국 고대인들은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 그리고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음양론에서 음(陰)과 양(陽)은 단순히 서로 반대되는 두 힘이 아니다. 음은 어둠, 

정적, 수용성을 상징하고, 양은 밝음, 운동, 적극성을 상징하지만, 두 요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음과 양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물의 변화를 만들어 낸다. 『주역』의 「계사전」에서 말하는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는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는 

변화의 과정 자체가 우주의 근본 원리인 도(道)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중국 고대인들에게 세계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음양 사유는 『주역』의 팔괘 체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주역』에서는 음효와 양효라는 두 기호를 조합하여 팔괘를 만들고, 이를 통해 

자연 현상과 인간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하였다. 건괘(乾)는 하늘, 곤괘(坤)는 

땅을 상징하며, 그 외의 괘들은 물, 불, 바람, 산, 천둥, 연못 등 자연의 여러 

모습을 나타낸다. 특히 건괘와 곤괘를 제외한 나머지 괘들은 음과 양이 혼합된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자연이 항상 변화와 운동 속에 있다는 사실을 

상징한다. 즉 중국 고대인들은 자연 현상을 단순한 물질적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음과 양의 상호작용이 드러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음양론은 우주의 생성과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확장되었다. 고대 중국의 

하도(河圖)와 낙서(洛書)는 우주의 질서를 수(數)와 상징으로 표현한 체계인데, 

여기서도 음양의 조화와 순환이 중요한 원리로 작용한다. 음양은 오행과 

결합하여 물, 나무, 불, 흙, 쇠의 상생 관계를 형성하며,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는 서로 분리된 개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음양의 균형과 순환 속에서 하나의 유기적 질서를 이루는 존재로 이해되었다. 

 

결국 음양론은 단순한 자연철학이 아니라 중국 고대인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고대인들은 세계를 대립과 갈등의 구조로 보지 

않고, 서로 다른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음양론은 자연과 인간, 우주를 하나의 통합된 질서 속에서 바라보게 하는 사유 

체계였으며, 이후 주역, 풍수, 의학, 유가와 도가 사상 등 동아시아 사상의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음양론은 변화와 균형, 상생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